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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라질, 곡물산업 개황

  브라질은 미국,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옥수수 생산국이다. 그동안 브

라질의 옥수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9~2001년 3,620만 톤에 달했

는데 이것은 1980년대의 평균 생산에 비해 50%가 증가한 것이다. 생산된 

옥수수의 20%는 식용으로 이용되고, 나머지는 사료용으로 이용된다. 1990

년대에 브라질에서는 양돈 및 양계 등 거대한 국내시장이 생산된 옥수수 

전량을 흡수하여 브라질은 수입국으로 전락하였다. 브라질은 주로 아르헨

티나로부터 옥수수를 수입한다. 연간 수입량은 대략 100만 톤 가량 되는데 

다소간의 기복이 있다.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을 비롯하여, 소맥, 쌀 등 곡

물의 생산동향을 살펴본다. 

1. 옥수수는 생산증가

  브라질은 2000/01년에는 4,100만 톤의 풍작을 이루어 1981년 이래 처음

으로 370만 톤의 옥수수를 수출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다. 브라질에서 

생산되는 대부분의 옥수수는 유전자 조작이 아닌 재래종으로서 이들 품종

의 수입만을 고집하는 국가들로부터 인기가 높다. 브라질의 옥수수 수출을 

가능하게 한 또 다른 요인은 변동환율제의 퇴색이다.

  이와 같은 브라질의 옥수수 수출은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. 2001/02년 

순수출은 50만 톤 가량 될 전망인데, 브라질 옥수수 생산과 수출은 열대지

방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과 관련 하부구조의 개선에 달렸다. 브라질 열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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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에서 옥수수 생산은 습기, 짧은 일조시간 등으로 위험이 큰 편이다. 이

러한 위험 때문에 국내시장이 호조를 띠고 대두와 목화 같은 다른 작물에 

비해 가격이 높아도 내륙지방으로 옥수수 재배가 빠르게 확산되지 못한다. 

  열대조건에 적합한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윤작을 겸하면 옥수수 

재배면적이 늘어날 수 있다. 옥수수와 대두의 윤작은 잡초 제거 및 병충해 

예방은 물론 질소비료 확보에 도움이 된다. 브라질 중서부 지역에서 수년

간 연작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콩선충 (soybean nematode)과 다른 병해충

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

다. 또한 질소질 비료 시비량이 적게 때문에 비료 증투를 통한 수량 개선 

여지가 그만큼 크다.

  양돈 부문과 수출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양계 부문의 성장 정도에 

따라서 브라질은 옥수수 순수출국이 될 수도 있고 순수입국이 될 수도 있

다. 만일 브라질이 열대기후에 적합한 옥수수 품종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

있다면 브라질 중서부에서 옥수수는 대두 및 목화와 재배면적을 놓고 경

합을 벌일 것이다. 물론 브라질 정부도 양돈 및 양계 부문을 발전시키기 

위해서는 옥수수 부문이 같이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한다. 이 때문에 

정부예산에 의해 추진 중인 800건에 달하는 작물시험의 90%가 열대 옥수

수 품종개발에 할애된다.

  브라질에서 옥수수 생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현상은 옥수수의 국제가격 

호조로 2차 작물로서의 옥수수 생산량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이다. 1989

년 이래 연간 50만 톤 이하이던 후작작물로서의 옥수수 생산량이 1997년

에는 500만 톤에 달하기도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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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1 지역별 옥수수 생산량

생산기간 계 남부, 남동부 중서부 북부, 북동부

백만ha

수확면적 13.56 6.17 2.86 3.22

12.75 5.15 2.51 3.51

백만톤

생산량 30.94 16.92 8.18 1.87

32.45 16.66 8.99 3.60

톤/ha

단수 2.28 2.76 2.86 0.55

2.55 3.24 3.58 1.03

2. 소맥은 생산감소

  브라질은 국내 밀 생산 부족 및 주로 도시민을 중심으로 한 국내 밀수요 

증대로 만성적인 밀수입국이다. 1970년대와 1980년대 브라질 정부는 밀 생

산을 장려하였다. 이 때문에 밀 재배면적이 비정상적으로 넓었고 밀 수입

도 억제되었다.  브라질의 밀 생산량은 1979년 380만 톤으로 정점을 이루

었지만 1990년대 밀에 대한 개혁이 단행될 때까지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

았다. 1986~90년간 밀의 평균재배면적은 350만 ha이고 생산량은 580만 톤

이었다.

  1990년 개혁에 따라 밀에 대한 정책지원이 중단되면서 생산이 급격히 

감소하였다. 1992년 이후에는 밀 재배면적이 200만ha 이하로 유지되었다. 

1999~2001년 브라질의 밀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140만ha , 240만톤이

다. 밀의 생산은 주로 대두로 전환되었다. 그 대신 밀 수입이 연간 9%씩 

증가하였다. 2000/01년 브라질의 밀 수입량은 720만 톤으로 추정되어 세계 

1위의 밀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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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목화는 중서부지역에 적합

  브라질에서 세라도 지역으로의 상업농이 확장됨에 따라  대두만 혜택을 

본 것은 아니다. 열대기후의 특징은 생육기간과 일조시간이 길고 강우량이 

풍부하며, 연중 섭씨 27도가 넘는 기온을 유지하는 것 등인데 이러한 점들

은 목화재배에도 알맞다. 브라질은 1980년 후반부터 많은 양의 목화를 수

입하고 있다. 다만 목화생육전반기의 간헐적인 가뭄 때문에 생산량이 다소 

감소하기도 한다. 목화는 생육기간 초반에는 습기가 많고 후반기에는 건조

한 기후를 좋아한다. 따라서 중서부지역의 뚜렷한 건기와 우기기후는 파종

만 제때에 하면 목화재배에 이상적이다. 

  1990년에 수행된 한 연구에 의하면 대규모로 기계화된 농업이 경영의 

다각화를 위해 목초, 곡식, 채유작물, 그리고 커피와 같은 다년생 작물과의 

윤작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새로운 세라도 지역에서 경지가 확장될 것으

로 전망하였다. 당시에는 브라질의 목화생산은 사양길에 접어들었기 때문

에 중서부지역으로 생산이동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내다보았지만 현재 

브라질 중서부지역에서 목화생산이 계속 늘고 있다. 브라질의 목화재배면

적은 1988년 240만 ha에서 1996년 70만 ha까지 감소하였다. 그러나 1990년

대 후반 품종개발과 기계화 진전으로 중서부지역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하

고 있다. 이 지역에서 목화재배면적은 1996년 557,000ha에서 2000년에는 

853,000ha로 증가하였고 현재 브라질 목화 수확면적의 86%를 차지하는 것

에서 보아도 이 지역이 목화재배에 적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. 중서부지역

의 목화 단수도 다른 지역보다 높다.

  중서부지역인 마토그로소 지역에서는 주 정부가 목화에 대해 세금을 감

면하여 목화 생산자들이 고무된 바 있다. 동 지역에서는 목화에 대한 세금 

75%중 생산자에게 60%, 목화연구에 15%를 환급해 준다. 유사한 세금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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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치가 인근 주에서도 검토중이다.

4. 쌀은 중요 작물

  브라질 중서부지방에서 벼는 대규모 상업농이 정착한 이래 중요 작물이

었다. 왜냐하면 벼는 야생관목을 제거하고 작물을 번갈아 심는 이 지역 농

법에 아주 적합한 작물이기 때문이다. 관목을 제거하고 태운 뒤 토양을 덮

기 위해 피복작물을 심고 일부 가축을 방목한다. 중서부 지역에서 대두로 

작목을 바꾸기 전에 이러한 토지는 주로 방목에 이용된다. 아직도 방목지

는 경지로 조성된 야생초지의 첫 번째 용도이다. 그러나 도로 등 하부구조

가 개발됨에 따라 사료를 수송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 좀 더 상업적인 

작물이 재배된다. 

  벼는 전통적으로 방목지에 첫 번째로 심겨지는 작물이다. 왜냐 하면 벼

는 수확 후에도 그루터기를 남겨 새로 개간한 땅을 보호할 수 있다. 2년 

정도 벼를 심고 난 뒤 대두를 심는다. 결과적으로 전체 적인 벼 재배면적

은 새로운 경지의 확장에 따라 변한다. 물론 일부 벼는 대두와 윤작체계를 

이루면서 계속 재배되기도 한다. 

  브라질의 벼 재배면적은 1979년 650만 헥타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

2000년에는 330만 ha에 불과하였다. 브라질에서 벼는 생산 비중면에서 대

두와 옥수수 다음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식량작물이면서 계속해서 작물윤

작에 이용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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